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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옛 삶의 방식, 즉 죄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

라’를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삿 1:2). 그러나 유다 자손은 두 번의 전쟁

에서 1승 1패의 상반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

에 임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적의 철 병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부터는 하

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적의 기세와 자신들의 무력함에 눌려 하나

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계산은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

시는 방법으로 힘써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때

로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 동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겁쟁이

가 되어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전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

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❶ 나에게 약속하신 땅(승리)은 무엇입니까?

❷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